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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STX 3조원 수주 파기 시사
바그다드·바스라 100MW 디젤플랜트 25기 건설 … 3자 보증인 제시해야

이라크 정부가 STX중공업이 수주한 3조원 상당의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

다.

8월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무사브 알-무다레스 이라크 전력부 대변인은 STX가 정해진 시한에 3자

보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다레스 대변인은 3자 보증인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를 통해 STX와의 계약 파기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TX중공업은 5월18일 이라크 총리 관저에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바그다드, 바스라 등 이라크 전 지

역에 2012년 6월까지 100MW 디젤발전플랜트 25기를 건설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라크 총리실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 기업이 7월 수주한 17억달러(약 1조8000억원)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라드 샬랄 전력장관을 해임하고 계약을 취소했고, STX와의 계약에까지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CAPGENT와 독일 MBH 등 두 기업이 법적 지위, 기술능력, 재정상황 등과 관련해 조작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라크 정파 간 주도권 싸움 때문에 전력장관이 해임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샬랄 장관은 아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연맹체 <이라키야>의 지지로 장관직에 오른 인물이고,

알라위 전 총리는 말리키 현 총리와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라크 정부가 실제로 STX와의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기 보다는 정적에 대

한 압박 카드로 다루려 하는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알-카비르 항만 건설 공사와 관련해 이라크 정부의 반대

에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레드 알-자랄라 쿠웨이트 외무차관은 “우리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만 건설공사를 지속할 것이며

공사는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국경 지역인 쿠웨이트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만 건설 공사가 자국 해운업

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라크 시아파 무장단체인 <케타에브 헤즈볼

라>도 공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공사 강행시 항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카비르항 건설 공사는 총 공사비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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